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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는국방일보홈페이지에매주연재되고있는웹툰 '군생활공감툰두군두군'을지면으로소개하고있습니다. '두군두군'은앞서국방일보에보도된우리

장병들의평범한일상을만화로각색해독자들에게더욱더친근하게다가가고있는웹툰입니다.오늘은자신의병과와특기를살려비행중생명을잃을뻔한국민

의생명을구한육군수도군단특공연대도원현일병의활약상을소개합니다.

도일병은대학응급구조학과를졸업한'의

료꿈나무'였습니다.입대전이미1급응급

구조사자격증도보유할정도로본인의전

공에 '진심'이었죠. 군에서도의무병임무

를수행하며전우들의건강과생명을책임

지고있었습니다.

그런도일병이실제상황을맞게됐습니

다. 휴가를나온그는가족들과함께제주

도여행을떠나기위해비행기에몸을실었

습니다. 오랜만의 여행에 들떠 있던 것도

잠시. 도 일병은다급한기내방송을듣게

됐습니다.탑승객가운데환자가발생했고,

응급처치를도와줄의료종사자가필요하

다는내용이었죠.

응급구조사자격증이있다고해도이런

실제상황이찾아온다면당황하거나겁을

먹을법도합니다. 하지만도일병은망설

임없이환자에게달려갔습니다.현장에누

워있던환자는의식은물론맥박도잘느

껴지지않는긴급한상황이었다고하네요.

도 일병은바로심폐소생술(CPR)을실

시하려고했습니다.하지만그순간다행히

환자가의식을되찾았고,비로소그는최악

의순간은면했다고판단했죠.

하지만여전히환자가다시의식을잃을

가능성은남아있었습니다.그는결국비행

기가착륙할때까지환자곁을지키며상태

를살폈습니다. 놀란일행들을안정시키는

일도잊지않았죠.

도일병의헌신덕분에환자는공항으로

출동한구급요원들에의해무사히병원으

로옮겨질수있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힘을 보탠

도일병은 "국가와 국민을지키는군인으

로서당연히해야할일"이라고덤덤히말

했습니다. 특히 그는 "부대에서임무수행

을하며쌓은경험과응급처치훈련덕분에

위급한상황에서적극적이고자신있게조

치할수있었다"고설명했죠.

도일병처럼위급한순간적극적인응급

조치로 국민의 생명을 구한 많은 장병이

"부대에서교육받은응급처치가큰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교육훈련에는이

유가있는법. 도일병의미담에는이런또

다른교훈도담겨있습니다. 맹수열기자

망설임없이즉각출동

강력한훈련경험살려

임무수행끝까지완수

휴가중탑승비행기서응급상황발생

비행내내환자곁에서위급상황대비
육군수도군단특공연대도원현일병. 부대제공


